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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「바스락 특강」으로 창의행정에 날개단다

- 직원 대상 인문학 강의..인문학적 상상력을 토대로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시간

- 경제, 트렌드, 예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초청, 매월 특강 운영

- 첫 강의, 1월 26일 “변화의 시대 도태되지 않는 나만의 성장비결” 주제로 열려

□ 서울시는 26일(목) 오후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

‘바스락 특강’(부제 : 나를 채우는 한 시간)을 개최한다.

□ 시는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지난 12월 <지적 대화를

위한 넓고 얕은 지식>의 저자로 유명한 채사장 작가의 강연을 개최

하여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.

□ 이 같은 직원들의 호응에 부응해 올해부터 ‘바스락 특강’ 이라는 이

름으로 인문학 강의를 본격 운영하며, <아이엠 스토리>의 저자인 하대석

(쿠팡 글로벌콘텐츠팀 이사) 작가의 특강 “변화의 시대, 도태되지

않는 나만의 성장비결 - 내 안에 숨어있는 천재성을 꺼내는 법”으로

첫 강연의 문을 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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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는 이번 특강으로 직원들에게 복잡·다변화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적

상상력을 불어넣어 시정의 핵심 가치인 ‘동행‧매력 특별시 서울’을 만

들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창의행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

기대하고 있다.

○ 오세훈 시장은 2023년 계묘년(癸卯年) 새해를 맞아 서울시 직원들과

만난 자리에서 “서울시정의 1순위 가치 ‘동행‧매력 특별시 서울’을 만들

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망설임 없이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”며, “서울

시 직원들이 ‘퍼스트 무버’가 되자”고 강조한 바 있다.

□ 서울시는 직원들이 탄탄한 지식과 교양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할

수 있도록 최신 경제, 트렌드, 예술,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

청 강연을 매월 실시할 계획이다.

□ 정상훈 행정국장은 “‘바스락 특강은 직원들에게 인문학적 사고를 배양

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

한다” 며 “직원들이 잠재된 역량을 발휘해 ‘퍼스트무버’가 될 수 있도록

다채로운 강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”고 밝혔다.


